
특히, 재벌 3세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온갖 편법, 탈법이 자행됩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에게 30억원의 주식을 상속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을 1,233배로 불렸습니다. 오로지 소수 계열사만 높은 이익을 얻을 뿐, 다른 

계열사와 비계열사 하청업체들의 이익은 감소합니다.

삼성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내부 부당거래로 45억원을 1,700배로 

불려 삼성그룹을 손에 넣었습니다. 납부한 세금은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60억원에 대한 

세금 16억원에 불과합니다. 뿐만아니라 주가조작과 구조조정의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의 몫이었습니다. 작년 6개 계열사를 매각했고 5,700여명을 감원한 데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5천여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정점에 서있는 재벌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미리 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인상분조차 납품단가 인상요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납품단가를 내려달라는 압박을 3,6,12개월마다 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 

임금인상을 더 어렵게 합니다. 

하청기업을 쥐어짜며 온갖 위험을 전가하는 재벌횡포를 바꾸는 것. 

재벌개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해서도 절실합니다. 

내 임금과 일자리가 나빠진 진짜 이유,

책임지지 않는 위험천만 족벌 경영

단물만 쏙 빼먹고 해외이전

내 임금은 맨날 최저임금,
임금인상분조차 납품단가에 반영 않는 횡포

재벌때문이었어? 

세습할 수 없는 경영권을 3대째 세습

10대 재벌 총수일가는 불과 1%의 주식만 갖고 편법적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합니다.

이는 재벌 총수의 경영 실패로 특정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다른 

계열사로 위험이 전가되는 위험천만한 구조이며, 경영실패의 책임조차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박삼구 회장의 경영실패가 잘 나가던 금호타이어를 

워크아웃으로 밀어넣고, 노동자에게 고통을 떠넘겼던 것이 가까운 

예입니다.

삼성 광주공장은 2011년 세탁기 일부 생산라인을 멕시코로 

돌렸다가 국내로 가져와 다시 중국으로 옮겼으며, 2014년에는 

청소기 생산라인을, 올해 1월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라인 일부를 

베트남으로 이전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수많은 이익을 올렸지만, 

해외이전으로 인한 물량감소로 하청업체가 부도나고, 수많은 

하청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는 것 등 지역사회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중소기업 고용율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청년실업률은 20%대로 역대 최고입니다. 재벌 

총수일가는 해마다 막대한 이익배당금을 챙겨갑니다. 이 

배당금 중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하여 청년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요구합니다.

언제나 경영위기라 말하지만 사내유보금을 쌓고 

배당잔치를 벌이는 재벌. 정부가 길 터준 금융, 서비스, 

유통, 병원 등의 돈벌이에 혈안 된 재벌. 재벌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위태롭기 짝이 없어진 제조업. 하청 중소업체와 

노동자 쥐어짜기로 인해 항상 제자리인 임금. 법 위에 

군림하며 노동조합조차 직접 통제, 관리하려는 재벌. 

바로 재벌이 문제입니다.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재벌개혁, 금속노조가 앞장서겠습니다

재벌개혁, 우리의 요구

7월 22일(금) 금속노조와 함께 재벌개혁을 외칠 시민참가단을 모집합니다
오전11시 출발

오후 4시 금속노조 총파업대회 / 현대기아차그룹본사·국회 동시개최

오후 8시 <을>들의 합창 시민한마당 / 광화문 북광장

 공연 : 이은미, 안치환과자유, 이한철밴드, 이소선합창단, 우리나라, 경험과상상 등

참가 문의 062-525-5313, 1800-9518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는 시민들과 함께

재벌개혁을 외칩니다7월22일

재벌총수 주식배당 출연하여 일자리 창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면으로 5년간(2009~2013) 기업들의 

감세 혜택은 38조7327억원, 이중 재벌계열사가 26조원으로 

전체 법인의 0.5%밖에 안 되는 재벌대기업이 법인세 감면액의 

5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담배세, 공공요금 인상, 물가인상 

등 서민 부담은 날로 늘어납니다. 

기업이 쌓아둔 사내유보금은 700조원인 반면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1.200조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사내유보금 700조 

중 1%인 7조는 연봉 3천만원짜리 일자리 23만개를 만들 수 

있는 돈입니다. 재벌의 법인세 인상, 사내유보금 출연 등 

확실한 재원이 있는데도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노동자 임금 

깎아 그 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단지 임금을 깎기 

위한 명분일 뿐입니다. 

재벌 법인세 확대!

재벌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증여세 등을 물지 

않고 편법.탈법으로 물려주려 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그 수법은 나날이 진화해 면세 혜택을 누리는 해외법인을 통해 

수익금을 빼돌리는 역외 탈세, 수십개의 차명계좌로 비자금 

관리,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몰아 주기와 고배당을 적용한 

편법적 재산상속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갑니다. 

노동자들은 10원 하나 안 빼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천문학적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의 편법.탈법 탈세 

행위는 처벌도 단속도 시늉만 냅니다. 이를 제대로 잡아 

처벌해야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납부 회피 목적 편법 중단!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의 수익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격차가 

커집니다. 이는 원청사가 하청사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해 

벌어진 일입니다. 원하청 초과이익 공유제는 원.하청이 목표한 

이익을 초과한 부분을 공유하여 활용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이익을 원청이 가져가는 대신, 중소사업장의 개발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하청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

이를 바꾸고자 금속노조는 2대 재벌인 ‘현대기아차그룹’

의 대표가 나와 노동자,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공동교섭’ 자리를 열었지만, 현대기아차그룹은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의 금속노조 조합원 15만 명이 7월 22일 

총파업에 나서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 참여 촉구와 

재벌개혁 실시를 외칩니다.


